
저11015호 1989년 3월 4일 창간 

: 학나념이 계ðt실 t합( 

시 :10월 24일(급)， 저녁 7시 

대상:모든성도들 강샤:김장관 

제3차 청지기훈련이 12일 남았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웃들에게 알릴 시간도 충분합니 

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나다.(살후 1:11) 말 

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지기훈련을 앞장서서 준비하는 모든 일문들의 성령충 

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딛 3:6)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참석입니다. 가정에서부 

터 시작하여서 구역， 지역，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거둡날 수 있도 

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을 기약하지 마시고 10월 24일 저녁 7시에 쪽 나오셔서 주님이 예정하신 복 

음의 은총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고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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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은혜 ~ôf/~j ~f라납 는영원한삶을매 
” 일누리며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가슴 벅찬 삶이다. (엠 3:5~6)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상실해 가고 있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출 16:3) 만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자신의 삶 전체 

를 내어드리고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 

한이스라엘 백성과다름이 없다. (히 1O:37~39) 

하나님은 영적으로 갈급한 자 겸손한 자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상한 마 

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C마 5:3~1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식에 들어간 삶 

이다. (히 4:9~1O)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일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자. ‘안식’ 과 

‘비활동’ 즉 활동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과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만큼 활동을 많 
이 하신 분이 없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쉬셨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 

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렬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뭇은 전 

진한다. (벌 2 : 12~13) 그때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몸이 바빠질 수도 있고 활동이 많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피곤치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 (마 11: 28~3이 그리스 
도 안에서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이다. (뻗후 1:4; 고전 2:16)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믿 

어야 한다.(골 1:27,29)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그리스도만이 대답이시다. (엠 2:10)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공부와 기도생활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일 

부 신자들은 규칙(법) 아래 자신을 가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다.(골 

2:8~10) 이런 신자들은 결정의 순간에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 
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알 때에 결정은 단순하 
다. (갈 2:20) 이미 매일 삶에서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보다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 
로 드리는 더 큰 결정을 내렸다. (롬 12:1)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권위로 진리의 표준 

2008년 1 0월 1 2일 

쩌141 때 장로피택자 주체발표 

삐수그리스도의 탄쟁과 혹을 

그예얻과성힘 

10뭘 17일(곰)r 저녁 7시 

6개월간 진행된 피택자교육이 지난 4일에 종 

강을 했으며 당회고시와 면접도 은혜 중에 마 

쳤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피택자 

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 

자가의 일꾼으로 거듭났습니다.(마 16:24) 특 

히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에는 장로피택자들 

이 지난 6개월간 밤잠 설치며 성경과 씨름하면 

서 깨달은 복음을 나누는 주제발표의 시간이 

있습니다. 장로피택자들의 굳어진 심령을 완전 

히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 

예언과 성취’ 의 주제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에 나오 

셔서 발표할 장로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약 

5:14)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증언될 복음으 

로큰은혜를받으시기 바랍니다. 

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법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졌다.(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모든 것이 주관되는 줄을 믿 

을 때에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휠 수가 있다. (빌 4:6~7)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려고 훈련도 시 

키신다. (요 16:33) 훈련과 심판은 다르다. 심판은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것이며 자동 

적이며 비인격적이며 객관적이다. 심판의 목표는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훈 

련은 앞으로 있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채찍을 가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근거하여 자녀들을 대하지 않으셨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엄청난 압력， 비난， 배척， 

핍박， 순교는 훈련이다. (히 12:7) 문제는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신자 
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쓰인 편지가 ‘믿음의 장’ 으로 잘 알려 

진 히브리서 11장이다. 좋은 결과만 있다면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 

이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 좋은 결과만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 승리하였고 어 

떤 이들은 죽임을 당했다. (히 11: 33~39)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을 신들의 분노로 해석하던 고대 이방종교외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 환 

난도 받아들였다. (약 1:2; 롬 5:3~5) 

우리는 삶에서 항상 시험을 당한다. 시험은 죄악에 빠진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에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사랑의 채찍을 

내리치신다. 동시에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것도 말씀하셨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내어 맡길 때에만 하나님 
께로부터 오는 평화와 즐거웅을 누릴 수 있다. (롬 8:28)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시고 배척하시는 증거가 아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이나 

환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 
치가 있는 것들을 세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안에서 안식할수가 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모른다. 그러 
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벌 1:6)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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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뼈. r빼 

TODAY 
For He says, ‘'AT THE ACCEPTABLE TIME 1 LISTENED TO YOU, AND ON THE DAY OF SALVATION 1 

HELPED YOU." Behold, now is “THE ACCEPT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2Corinthians 6:2) 

Today s Bib|e verse em뼈zes the importance of time . From the 

instant of our conception everyone’s countdown clock begins. Right 

now, we might have only minutes or hours left. So every moment is 

important. Some people have a tendency to always look behind. They 

focus on their past life and make it a point to talk about all the things they 

have done. Parents do this a lot, always telling their children how good or 

bad they were as a child . My dear friend, yesterday is already past, and 

tomorrow is not promised to anyone, so how come you are not taking 

today seriously? Today is what counts! Today is what matters! Today is 

very, very important. How important is right now?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Today’s Bibleverse clearly states, “ now IS 

the day of salvation". This special time of grace was prophesied by God 

way back during Isaiah ’s lifetime.(ls. 49:8) God wants to help you. He 

wants to save you. He wants to give you His salvation . We are no longer 

living under the Law, but under God ’s grace. This is truly the most 

important time in all of human history. Yet, so many people still deny 

God’s love by seeking after their own wil l. So many people cling to their 

pride and let the evils of fear and anxiety take contro l. My dear friend this 

is God’s favorable time. He wants to fix all your problems, but you do not 

want to talk to Him. You are always too busy, too tired , too angry, and too 

absorbed with the world. Please do not wait one more day. Please do not 

wait one more day. Please do not wait until you feel like it. Please do not 

put it off one more moment . What in this passing world is more 

important than your salvation? Ephesians 2:8-9 say, "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Do not think 

that you can actually do something , like something moral or good, in 

order to receive salvation. God does not work that way. His salvation is an 

unearned and undeserved gift. You do not have to prepare to do anything 

other than accept it. This is not the day of preparation . This is not the day 

of doing wel l. This is not the day of working hard . Today is the day that 

you can start your journey toward eternal life, “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1 Jn . 5: 12) Troubles, sickness, da ily pressures of work and family, 

and all sorts of stuff can make you want to relax and lay down and forget 

about God. Wake up! Do not delay in coming to Jesus Christ right 

hearts as when they provoked Me , as in the day of trial in the 

wilderness .’ "(Heb. 3:7-8) For forty years the Israelites had the visible 

presence of God with human eyes. He provided and cared for their every 

need, yet their hearts constantly went astray and they never figured out 

God's way. They complained and cried and got mad at God. Today you 

need to get right with God. Today you need to start encouraging followers 

of Christ, U But encourage one another day after day, as longas it is still 

called 'Today,' so that none of you will be hardened by the deceitfulness 

of sin."(Heb. 3:13) Please hear this sermon of God . The Israelites 

bragged about their special position as the children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 pride of their faith hardened their hearts. Romans 12:1-2 

saι "Therefore 1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 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hat is your excuse today? Stop following the patterns of this world and 

start following Jesus. Let Him transform you and renew your mind. 

Today is the day you can save another sou l. Your salvation makes it 

possible for others to receive God's salvation, “ But you , be sober in all 

things , endure hardship , do the work of an evangelis t, f 비 fill your 

ministry."(2끼m. 4:5) Salvation is not meant to make you a millionaire or 

billionaire on this earth , so stop going crazy and spending all your time 

trying to make money. People get so caught up in making money that 

they forget about God and let their pride glow. Do you actually 

understand how much you gain from evangelizing? There is not enough 

treasure in this whole world to compare to the treasure gained in sharing 

the gospel. 1 do not think that most of you really believe this because 

most of you do not practice this. Most of you do not really believe the 

Word of God. Do you know what recent and major problem the church 

now faces? The answer is mission work. Church people do not really 

want to invest the ir resources into missions. As such, the church is 

spiritually dying . Congregation members come for Sunday services to 

show off how great they are and to talk to others about how great they 

are. It is a sad situation and things need to quickly change because our 

time of grace is running out. Now is the time for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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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추일 혈교 

l 마음주일셜교 l 

Xl를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련도후서 6:2) 갱생판옥사 

오늘의 본문말씀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중에 잉 

태된 순간부터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이 단지 몇 분 혹은 몇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순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항상뒤를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자신의 과거에 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은 부모들에게서 자주 찾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이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지 아니면 지독한 말썽꾸러기 

였는지에 대해 밀봐곤 합니다. 사랑히는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지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 

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 

마나중요할까요? 

지금은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총의 시간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이λ싸 시대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사 49:8)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진실로 지금은 인류 

역사상가장중요한때입니다. 그러나아직도많은사람들이 자신의 뭇을쫓아살면 

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에 얽매 

여 두려움과 근심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 아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너무 바쁘고 너 

무 피곤하며， 늘 화가 나 있고 세상일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하루만 더”라고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동할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조금만 있다개’라 

고 미루지 마십시오. 유한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구원보다 더 중요합 

니까? 에베소서 2:8~9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분 

이 도덕적이거나 선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준비도 필요하지 않 

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잘 해내기 위해 애쓰는 날이 아닙 

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 

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끼요일 5:12) 혹시 여러분은 골치 아푼 문제들， 질병， 직장과 

가정에서 받는 다%댄 스트레스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로 인해 모든 것을 팽개치고 

쉬기를 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와 전 

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 

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 

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지금 당장 문을 여십시오! 

지금은항복하는날이다 

지금은 여러분이 항복하는 날입니다.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 
분의 과거에 대해 설명할 펼요도 없고， 자신이 잘났다든지 못났다든지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 
오. 여러분의 어리석은 완고함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파멸로 이팝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단저 몇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성령 
께서 지금 여러분안에서 일하시기를원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마음을굳게 하여 성 · 

령의 역사를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 

이 오늘 너희가그의 음성을듣거든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 3:7~8)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현존 

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셨 

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향했고， 결묘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펑하며 울부짖었고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서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격려해 

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 3:13)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를 자 

랑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2:1~2은 말합 

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라너희는 이 세대를본받지 말고오직 마음을새롭게 함으로 변화를받아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옹전하신 돗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어떤 변명 

을 하시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주 

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지금은 다른 영혼을 구원할 날이다 

지금은다른 영혼을구원할수 있는날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통해다른 영흔들 

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담후 4:5) 구원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백만장자나혹은 억만장자가된다는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을 벌기 위 

해 혈안이 되어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히는 일을 멈추십시오. 돈 벼는 일에 

완전히 사로잡힌사람들은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자존심만내세우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 얻는 유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정말로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보화도복음전도를통해 얻어진 영혼과는 감히 비교할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그들이 정말로 이것을 믿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선교입나 

다. 교인들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 
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 

시하고 그것을 알리려고 주일예배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하루 

속히 바뀌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어 

쩌면 그날이 지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51~52은 말합니다. “보라 내 

가너희에게 비밀을말하노니 우리가다잠잘것이 아니요마지막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나매 죽은자들이 썩지 아니할것으로다시 살아 
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 

각한다면 지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깨어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쳐있거나， 질병 또는 고된 일로 쇠약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구원과 항복에 대해 말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승}는 날입니다. 지금 

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소망을 품고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날입니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참으로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중요한 일 

은없습니다. 아멘.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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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 

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고통스럽 

게 죽이는 최악의 형벌이었다. 이처럼 

예전에는 십자기를 기억조차 하기 싫 

어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의 장신구나 

무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십자가 

는 무엇인가? 비울은 십자가에 대한 자 

신의 믿음을 명료하게 고백하였다. “그 

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카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 

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바 

울에게는 십자가뿐이었단. 우리에게도 

십자가뿐이어야 한다. 이 땅에서의 행 

복을 보증하는 십자가가 아닌 그리스 

도의 십자가본래 의미를심령에 각인해야한다. 

잔인한 십자가 십자가는 잔인한 것이다. 십자가에 동정과 용서는 없다. 하나님의 저주 

만 있다. (신 21:23)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갈 

3:13) 저주의 상정인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인들은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찾았다.c마 26:59~6이 매우 경건하고 율법에 박식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 

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로마총독， 

헤롯과도 정치적인 결탁을 하였다. 그러나 로마총독이나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혐 

의를 찾을 수 없었다 (녹 23 : 4.14~ 15) 그럼에도 종교인들은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여 예 

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하였다 (녹 23:23)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훗 

유다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종교인들을 찾이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 27:4) 예수 

님은 잔인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다.μ} 53:6)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히 9:26)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 

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위한 희생제물이셨다. (히 10:12) 예수님이 지신 잔인한 십 

자가로 인하여 정작 잔인한 최후를 당해야 할 우리는 잔인함을 피하게 된 것이다. (멤전 

2:24) 이처럼 잔인한 십자가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 

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 

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벤전 3:18) 그 

리스도의 십자가는 잔인한 십자가였다. 

십자가의 목적 잔인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독생 

예수께셔 

궈 억은차를고치시마 
(7:31-37) 

이방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은 

두로에서 나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빌띨 거쳐 가셨다.(막 7:31) 특 

히 데가볼리 지역인들은 거라사 

굉언의 일로 인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다. 군대귀 

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라사인이 자신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를 데가볼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막 5:1-2,20) 예수님은 두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이방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통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이방지역에서의 사역을 마 

치신 후에 다시 갈랄리 호수 근처로 오셨다. 그때 사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막 7:32) 그런데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셨다.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다양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치유하시기 

도 하셨다.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치유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마 8:13)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려진 그때 치유되었다. 또한 뱃새다에서 한 맹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눈 

에 칩을 뱉으셨다.(막 8:23)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 
는 땅에 칩을 뱉어 진흙을 묘띈 후에 그의 눈에 바르셨다.(요 9:6) 회당장 oþ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는 아이의 손을 잡으셨다.(막 5:41)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 

실 때 말씀으로， 때로는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 

셨다. 

자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 

을따라거의 모든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사함이 없느니라” 

(히 9:22)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십자가의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이다. (행 4:12) 십자가만이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 

다. (요일 1:7)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골 1:20)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쏟아내신 피를 통해서만 

죄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롬 5:10) 이와 같은 십자가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백 ‘ 

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 

는 것이라?' (갈 2:2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C롬 6:6)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 

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십자가의 도전 십자가는 신자들을 도전한다. 오직 십자가에만 영원한 구원이 있다. (뻗 

전 1: 18~19)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요 8:32,36) 하나님 

의 자녀가 된다 (요 1:12) 이처럼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매순간 그리스도 

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한다. (히 4:16)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이다. 십자가에 참 구 

원이 있으며 영원한생명이 있다. 세상을향한초점을버리고모든초점을하나님의 사 

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어야 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문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덤후 2:15) 주 

님의 은혜로 치유된 한 사람은 평생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 

음을 전했다. (행 3:8) 우리의 삶도 통일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 

직 십자가만을 전해야 한다. (마 20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 

도 다시 일어나 더욱 힘껏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자.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담대 

히 나아가자 (마 28:19)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역사 

하신다. (막 16:20) 십자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라고 우리를 

도전한다. '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잔인함이 있지만 죄인들 

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전한다. ‘니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 헛된 영광과 유한한 행복을 위 

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전함으로 영흔을 살리는 어부가 

되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기를 지자. 참기 힘 

든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또는 달콤한 유혹을 받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 

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자.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꿀리도다 최 

후승리 얻기까지 험한십자가붙들겠네." (찬 150장) 아멘. 

이번에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 

신의 손가르띨 그의 양 귀에 넣으셨다. 또한 손바듀에 칩을 뱉으신 후에 그 침 붙은 

손을 그의 혀에 대셨다.(막 7:33) 이러한 행동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만하여 

서 듣지 못하는 귀와 자존심으로 굳어진 혀를 깨뜨리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다. 이 탄식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긍흘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다.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들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병이어의 기적(막 

6:41)을 행하실 때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들으셨을 때(막 8: 12)에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 영흔을 사랑하시어 영흔구원을 위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 
리신 예수님의 심정이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효t해 말씀하셨다. “에바 

다"(막 7:34) 이옥고 그는 치유되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 
이 분명하여졌더라’(막 7:35) 예수님은 치유받은 그를 효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 
라"(막 7:36 )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적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막 1:42,45) 그 
리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적에 그들은 메시아를 떠올렸다.(막 7:37 ; 사 35:5-6)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막혀진 귀와 

굳어진 혀 때문에 신음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욕망， 자존 

심， 실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병들어 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탄식하신다. 세 

-2:，1-(게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영적 귀와 

입을 열어 예수님께 고백하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막 8:29)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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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팀이었다. 하지만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했기에 전적으로 주님 

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행복한 5박 6일이었다， 사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옥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 

사하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속으로 쉽지 않은 선교가 될 거라 생각되어 겁이 많이 

났었다. 나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칭찬받는 건 좋아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배척당하고 능욕받는 건 꺼렸었다. ‘선교 가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욕하고 싫다고 거부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의 근심들로 담대하지 

못하고 몸을 사리는 내 모습에 내 스스로가 너무 안타까웠다. 

정말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고 싶은데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길을 나 흔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칠까 봐 나를 업고 가 

시는 주님인 것도 또한 내가 알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셨다. 정말로 비바람과 큰 풍랑을 뚫고 갚은 바다 

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대어를 낚을 수 있는데 나는 그 파도와 풍랑이 두려워서 물 

가어l서 작은 피라미들만 잡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허 

락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제가 가길 원해요. 정 

말로 얼굴에 침을 맞고 돌맹이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 

V 우리를 놀리던 청년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합대히 g훨활싫}였다 d뚫k입구를 지나 
들어갔을 때 정말로 순수한 어린 영흔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 예비된E영흔들을 만 

나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몸이 상하게 내버려 두 

지 않으셨다. 단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서도 

보고 싶으셨던 것이다. ‘정말 돌을 맞고 침이 튀길지라도 난 복음으로 기뻐할 거야!’ 

라고 결단했을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천하보다 한 영흔이 귀하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셨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믿지 않는 

영흔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입술 또한 허 

락해 주셨다. 우리가 전해준 전도지와 찬양곡집을 소중하게 손 요k계 목 쥐고 다니는 

영흔들을 보면서 익은 곡식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 무엇 

인지 알수 있었다. 

청년의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하 

다. 나의 젊음과 건강을 가지고 내 정욕대로 세상 속에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이뼈에 나를 사용하여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하 

다. 작은 파도 하나에도 요동치는 연약한 내 믿음이었지만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 이처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니 또한 감사하다. 지금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또 나를 들어 사용하고 

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변함없는 고백하는 

모습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린다. 

사역중에 어느 마을 입구에서 우리가 준 전도지를 받고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며 

섣과논 하나납.21 섣롤과 응혁l 

저는 이번 선교가 처음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주 

님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선교 현징에서 예비된 영흔들의 맑은 눈동자와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흔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첫날에는 운전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마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둘째 날에는 도로 파손으로 다른 마을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침수로 도로가 끊겨 예정에 없던 어느 작은 마을로 가서 모든 

마을사료낸흙11게 복음을 전하게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택하신 가정으로 인도하시어 그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 

습니다. 또한 햇빛과 더위로 지쳐 있을 때에는 적절한 구름과 소낙비로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 

셨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 

호와시니라’(잠 16:9 )라는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사역에 역사하셨습니다. 단기선교는 하나님과 

의 여행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성절(집사， 11교구 6지역텀) 

플뇨를 밟요.편서 

선교지가 갑작스레 바뀌었지만 나는 모든 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였다.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두 번이나 검문을 받을 정도로 악한 세력은 우리를 힘들게 했 

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특히 감사한 일은 운전기사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사역을 하면서 공요틸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며 오지 마을로 향 

했다. 그곳은 돼지들과 분뇨 냄새로 가득하였고， 우리는 분뇨를 그대로 밟으면서 집집을 찾아다니 

며 복음을 전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흔들을 찾기 위해서 말이다. 

비가 내리든 햇볕이 내리찍든 상관없이 주님은 소망이 없고 불쌍한 현지 영흔들에게 복음을 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셨다. 거부하는 사람들， 잘 받아들이는 사료띨， 반응 없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한 사료띨， 또한 더러운 컵에라도 대접하며 반가워하는 사료띨을 만나면서 주님은 우리들에 

게 기쁨과 즐거움과 안타까움과 함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품게 하셨다. 에디오피 

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을 광야로 나가게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영흔의 귀함과 주 

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힘들 때마다 더욱 기도하며 찬송하였고，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다. “주님 ! 감사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 순종하게 

하소서 ! 주님이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 
이승순(권사， 1 0교구 6지억텀 ) 

안유미(성도， 정년 1부 3텀 ) 

효l'삐는 나.21 휠 

철없던 어린아이와 같은 나는 믿음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다. 이처 

럼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죄인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는 믿음에 섬김과 함께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 이제부터의 생활 속에서 

는 계산보다 감사가 앞섰고 원망보다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감사함 뒤에는 놀랍게도 선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 그 

러나 ‘선교를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걱정이 되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했고， 열심히 준비했다. 그러나 훈련과 심사를 거 

치면서 내 생각으로 준비한 것은 다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회개 

하였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뒤에는 내 마등￥11 감정과 두려움 

은 뒤로 하고 평온묘F이 찾아왔다. 

선교지에 있는 영흔들을 만나는 순간마다 그곳에 복음이 정말 필요하 

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들의 외모와 환경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어렵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없는 순수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 

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순간순간 나를 버리게 하셨고， 환경이 적응이 

되지 않아 원망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셨다. 사역을 마치는 시간이 

다가올 때에는 그곳의 영흔들에게 미안했고 그 영흔들을 위해 기도해야 

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들에게는 내가 작은 모습일지라도 내가 필요함 

을 느꼈다. 온 땅에 복음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전지희(집사， 2 1교구 6지역팀) 

이번 주에 졸블방}는 섣교틸 (l 개 팀) 

기 간 | 팀 1 팀장 

10월 1 3일(월)- 1 0월 22일(수) I 22교구 7지역 | 성대열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틸 (3개 텀) 

기 간 팀 팀장 

9월 29일(월)- 1 0월 7일(화) 20교누 5지역 김기홍 

9월 30일(화)- 1 0월 7일(화) 14교구 9지역 ~I .s ζ「3二」그 

1 0월 2일(목)-10월 9일(목) 5교구 1지역 ?口| S「i구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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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l으l 코고 은밀l얀f g 
오래 전，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인 것 같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내 

눈에 갑자기 들어온 말씀 앞에서 나는 많은 요구사효띨 들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돈， 

집， 건강 등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달라고 중언 부언하며， 그 중에서도 딸만 둘인 나는 느 

지막이 아들 하나 주셨으면 하는 기대죠뻐l 기도원이 떠나가도록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 

었다. 그러나 아들을 주시지는 않으셨다. 

그후 많은 세월이 흘러 내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때 나는 ‘그 말씀’ (렘 
33:3)을 보며 깜짝 놀랐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 

문이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엄청난 깨달음에 울 

며 팅굴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다. 그 아들은 항상 나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 평안과 기 

쁨과 감사를 풍족히 부어 주셨고， 내 육신이 죽어서나 가는 줄 알고 있던 천국을 현재 

삶에서도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셨다 이 얼마나 크고 은밀한 일인가! 육신의 생각에 포 

로 된 내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케 하시고 세상 초등흐멜에서 땅의 것만 바라보며 

허덕이던 내게 바울을 보내서 또 말씀하셨다. “육신의 생각은 사1bl'이요 영의 생각은 생 

명과 평안이니라." (롬 8:6) 이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율법이고 영의 생각으로 

보면 모두가 복음이고 생명인 것을 

이제 나에게 있어 크고 은밀한 일은 믿지 않은 영흔들을 위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사시도록 내가 죽는 것이 

다.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가 아닌 나는 완전히 죽고 주님만 사시는 삶이다. “그런즉 우 

리도 그의 치욕을 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 13: 13) 지금 입을 목 다 

문 채 가슴 갚이 가장 큰 소리로 예레미야의 심정이 되어 부르짖는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을 나도 본받게 하옵소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고 은밀 

한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복음이 잘아있는 

충혐교회입니다 

박봉연(집사， 2교구) 

• 
조종환 

(장로， 새가족등록실장)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끼녹 19:10)는 예수님의 말 

씀은 새가족등록실 일문들의 마왕11 자리잡고 있는 핵심말씀입니다. 새가족등록실은 

교회에 처음 나온 모든 사료R들이 중현의 새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대하는 곳이기에 새가족등록실의 교사들은 영적 긴장깊띨 늦추지 않고 등록 

절차를 밟는 새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등록실은 본당로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4명의 교사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의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등록을 결정하 

는 것도 새가족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등록실로 찾아오 

신 분들에게 등록담당 교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행정적인 일맨l 아닙니다. 등록담당 

교사는 가장 먼저 새가족에게 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 

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이처럼 세 

갑I자11，를 바라보는 나으l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 

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유학생활 동안 한국인 유학생 

들과 성경을 묵상하며 나누던 시간과 매주 금요기도회와 주일오전과 오후예배를 드리면 

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삶은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왔다 

찬양할 때의 은혜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나의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사실， 유흐띨 떠나기 전만 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게을렀던 나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할 수 있을깨’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슴 
답답해하고 작은 일에도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다. 나의 모든 것을 주 

님을 위해 바치겠다고 습관처럼 고백하던 가증스러운 나였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깨달 

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유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감사드린다. 주님만 의지하는 나의 삶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십자가를 붙 

잡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빌 4 :6~7)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진을 치고 성막을 세워 기름을 부었던 그 모습들. 비록 내가 

그런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해도 주님을 위해 내가 

드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정성껏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 

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료띨 각째게 필요 

한 것을 공펑하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신다，(롬 12:6~8) 

‘나에게 감당할 수 있을만한 비전과 더불어 할 일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 

능과 조건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요써 거하는 유학생활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린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았으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린다. 확 

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나 천국보다 확실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나 

는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용기를 주세요.꾀고 주님께 기 
도한다. 

오미가(성도， 6교구) 

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복음 인에서의 첫 만남을 가지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열 

매들을맺고있습니다. 

매주 대략 40여 명 정도의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등록 후에 새가 

족양육부로 안내되어 적절한 양육을 받습니다. 특히 양육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통신과정을 통해서 새가족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가르치며， 별도의 담당교사를 두어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 

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 

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딩전 4:6) 또한 교회에 대한 것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문의하 

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한 영혼을 대하는 새가족등록실 교사들은 매순간 예수님묘넬 의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밍음의 고백(마 16: 16)을 하고도 한 순간 사탄의 조종(마 

16:23)을 받았던 베드로의 경우를 기억하며 매순간 깨어 근신하며 맡겨진 소임을 다하 

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이 아닌 이 믿음을 실천하도 

록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 

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끼약 

2:18) 새가족등록실의 모든 일문들은 잠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질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영흔들 

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은총으로 기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주님이 보 

시기에 합당하게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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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 안수핍씨 • 권씨 m 턱짜 

십자가어l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의 일꾼들 

지산 6개월이 특휠했던 -^f름}플0/ fJ다. 그플은 주밑의 부르SI을 딛}은 gf로 • ef수잡N . 권-^f 11/택자들이다. OH.주 토요g마다 죠l앵돈l 훈련으로 0/들에게 는띨 갯은 그리스도의 잉자1f.뿐이다. 

교효l으l 증작이 된다는 -^f슬I보다 그리스도의 gl꾼이 된다슨: 1/뽕과 실럼I으로 중만한 이들의 모습은 정말 Of.픔당다. 

]요류의 착각에셔 렛어냐 ]요작 삽차jf.로l 

창호는 명예칙에 아니다 창호는 주납의 교회흩 세우는 일꾼이다 

융랩에 매안 〕요휴의 착각에셔 뱃어냐 상차71에 칭흉한 믿음의 사랑들， 

그들운 :%1141대 창호피혜자들"Tr::f. 

라문 은혀!를 받았습니다. (주영장 e샤 ';，'N) 

• 망씀을 보면 볼수록 저는 ~I개할 수부삐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여전01 살아있습니다." (;<;1문상 

e샤';，'1.1) 

’ 서껴으 토도아며서 주니으 서껴주서보다 더 한시아 깨 
。 0 2 0 ， ' L ’ 0 ,- 0 。 ’「

다으으 주셔스니다 O~저으로 여|수니으 바라보게 하시 
' M t:1 11. 0 ""-- " 1 口 E

는 성렁닝의 역시어! 놀랐습니다. (박앙밍 ~f.수잡1.1) 

m택도11/ 전과 후에 얄이단 1f장 큰 변호}는 ? 

gf로피택자를 낌1/면서? 

‘ 우|임목사님이 껴|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에수님이 f | 
짜입니다! ’마 이제 저의 유멸만 고백이 되었습니다 

• 암01 할 수 없는 임이었지만 주님의 은여|로 암EH겠습 (0잉액 e샤잡새 

니다 주제발표 준비를 도우면서 제까 더 많은 은얘|를 • 맘씀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떠넣융 e샤';11.1) 

받았습니다. (.2증g(8냉 ~ 오직 복응만 밍으며 ， 그리스도의 십자까를 붙듭니다 

• 장로미택자틀음 볼 때마다 주님의 세밀안 인도아심이 r지규g gf삶/1.1) 

느며집니다. 모두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l일lg}로 ~ 십자까만 바라보며 십자까 만으로 들이갔습니다. (박g 

망 ~14>';1^I) 

교육을 받g떤 지단 6개월을 흘아보면? ~ 불딛은 성객을 버렀습니다. (후 '1밍 e샤징새 

’ 정말 앵복만 시만이었습니다. 말씀 속의 예수님이 제 , 영식적으로 대6떤 성경이 이제 유멸한 샘영수까 되었 

안으로 들어오섰습니다. (01효g e샤:;J^I) 습니다. 떠녕씩 만수g새 

• “바쁜 일상속에서 과연 교육음 받응 수 있을까? ".로 시 • 더 이상 바랄 껏이 없습니다. 모두 내려농았습니다. 

적뺏는데 ， 주닝븐 저(제'11 “역시 은어1로 아는구나! ’와 (끓 '1 ~I.쯤l사) 

고 고백6세! 하섰습니다. (이8앨 E샤g새 , 내가 조|민임음 확실이 T1땀았습니다 (if^샌1 ~샤잡1.1) 

‘ 토요임마다 꺼의 호!사와 교호|를 두 번씩 오고 가야했 • 십자까의 복응이 가슴 속에 확실01 각인되었습니다 

습니다. 그럼에도 6개월 내내 11쁨과 과사로 넘졌습니 r주영장 e샤';11.1) 

다. (박앙양 e샤';11.1) ’ 내1~ 십자1뻐! 못 박힘으로 내 E때! 그리스도까 껴|십 

니다. (이효 gI 만수';，'1.1) 

교육을 흥째서 크게 깨달은 점이 gI다먼? 

’ 제까 죠!인이라는 사실!과 제 자O~l~ 살아있음을 깨달았 그리스도으/W꾼으로서 다gl과 1/도제목븐? 

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여|수닝이 멸요암을 고백합니 •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에수 그리스도 

다. (지규g ef쯤l씨 의 이름을 전OF겠습니다. (루 '1밍 깐수ZI끼 

• 하나l님의 전적인 은혜의 슨밀을 느입니다. 영식적이고 ’ 매순간 조!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많는 주님의 도구까 
- 습관적민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에수님이 꼭 멸요하다 되겠습니다. (쁨씩 e샤g씨 

는 사심을 깨달았습니다. 샤짧’ Eψ';11.1) ~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 

• 앙의마다 주닝이 주신 은여까 아주 놀라웠습니다. 특 하겠습니다. (박종융 안상/1.1) 

01 복응을 위때서 순교하신 선교사들의 미가 저를 톨 ’ 사람을 두려워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단 속에서도 
아보께 이였습니다. (리용 '1 ~샤';11.1) 오직 주님만음 바라보며 말씀음 붙들겠습니다 r지규앙 

ef.수';11.1) 

주제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점은? ~ 마나닝 중심의 일문 ， 믿음의 일문이 되겠습니다. (이앙 

’ 자11를 부민만다는 말뿐 실제로 자끼!를 부인아지 못했 옥 e샤gTl끼A 

던 저의 실저제1를 보았습니다. 놀라문 사링미 딩담r7껴f있는 , 오직 말씀에 11조。때 마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앙니 
주님의 예정하심이 김사할 따릉입니다. (후 '1밍 e샤';11.1) 다. (박짧 안쯤/1.1) 

, 제일 어려웠지만 제일! 콘 은혀1를 받았습니다. 십자까 , 말씀과 11도를 통때서 아나님과 교제아며 겹손01 복음 

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r박종율 e샤';11.1) 응 전아겠습니다. βl샌I 안쯤，11.1) 

, 마나닝의 계획에는 조금의 오자도 없으시며 번힘이 없 • 무언까 꺼장한 갤심보다는 주닝이 사용마시11에 수|운 

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aI용 '1 ~샘/1.1) 주님의 도구까 되밀 끼도합니다. (주영장안수';11.1) 

’ 예수님을 통때서 구원계획을 성주!때 까시는 신설마신 • 보열로 정힘을 입은 그리스도의 임문이 되기를 끼도합 

아나닝이심을 분명6씨1 깨담았습니다 (죄샌I e샤gl씨 니다. (0냉g e샤g새 

• 성경이 여1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음음 확실。! 알았습 , 무슨 일음 만나든지 무릉을 끓겠습니다. 낌홍 1/ eφ짙씨 

니다 (이호및 깐수즙11.1) 

• 그리스도의 십자까만 보게 아섰고， 제가 주님의 은종 주제발표와 g작음 gF푼 이;틀에게 는fOffJ는 T은 그리 

응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영01 깨달았습니다， (이 스도Q/~자1f.뿐 01었다 특m 교육과 주제g{표라는 론 산 

앙복 eψgl씨 은 이들의 맏응을 더욱 연고아게 만들었다. 이미 주는I은 

, 사탄의 뿌H에도 불구아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아나 이;틀을 통때서 더욱 든든째질 주딛QI 교회를 보고 껴씨는 

님을 통애서 은혀|를 많이 받았습니다， (램씩 안쯤/1.1) 듯하다 이런 주 급요진fll!~~1 시어~fJ음 주제발표흘 흥 

~ 60명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언까 집중했던 적은 없 애서 이 은혜의 소망을 공유할 수 gl을 T이다. 
어스니다. 새벼마지 서개으 이으며 주니이 주시느 노 
사 님 ..., , , 0 。근 낀 .n " (편집국) 

제'21대 안수집사피택자 
영의눈을뜨계하옵소서! 

4월 6일 개강예배로 시작된 피택자교육은 너무나도 부족한 나에게는 도전이었고，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나를 부인하는 시젠1었다. 매주 효양과 기도， 그리고 은혜의 말 

씀， 또한 육신의 땀을 흘렸던 봉사활동은 나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더욱 십자가를 

붙들게 하였다. 옛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속사람이 보혈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였고， 그럴 

수록 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 

매주 토요일마다 받은 훈련은 참으로 유익하였다. 교회의 개염과 본질에 새로운 눈을 

뜨며， 한국장로교회사를 뒤돌아보아 나의 위치를 깨달았다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과 대소요리 문답 등의 교리교육은 내가 믿어야 할 신SF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젠1 되었다. 특히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복음에만 집중하고， 복음으로 무 

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 

그동안 나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것들만을 주장했던 악한 모습을 이제야 회개 

한다. 그동안 나의 주 예수님을 십자기에 다시 매달아 못 박은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 

물이 앞을 가린다. “주님，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긍흘을 베풀어 주옵소서 . 예수님을 밍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인 것은 하나도 없사오니 저를 더욱 낮아지게 하 

시고， 나 자신을 진실로 부인하고， 버리고， 죽여 주시어， 나의 십자가를 젊어지고 가도록 

하옵소서， 그저 십자가 아래 조용히 무릎 꿇고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히옵소서 . 영의 눈 

을 뜨게 하옵소서 아멘. 

이호식(집사 22교구) 

제'49대권사띠택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나의 행한 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권사로 피택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사실 무겁고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내 마음 

에는 어떠한 감동도 기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어지지 않는 

저의 간사하고 이기적인 모습들， 육신의 정욕을 쫓으며 이생의 자랑으로 기도하고 찬양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도 해보았지만 성령충만할 때 뿐 

어느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하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싸움에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피택권사로 부르셨습니 

다. 아무리 생각해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저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아버지께서 선 

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자녀 된 

도리로써 아버지께 기쁨과 흡족함을 드리기보다는 근심과 아픔만을 안겨드린 딸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꿰뚫어 아시는 주님이 왜 저를 부 

르셨는지 자신이 없다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 

귀기울이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 주 한 주 피택자교육을 받을수록 답답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 

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차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 

를 부인하며 모든 것을 십X까 앞에 내려놓으니 참 평요띨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 죄인 

이며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서 사 

용하시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가진 것 하나 없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 

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매순간 순간 내 자신부터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자아를 온 

전히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직분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조연 Ol (집사， 6교구) 

<:? 새 Jt ~‘; i를를i 효‘t.t 영 6tj}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효 성명 교구 소측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1723 이칭주 12 정년1부 김경훈(12) 1730 깅명희 4 장년2부 안정숙(4) 1737 깅건희 4 고등부 

1724 김지연 17 청년 1부 고복희(19) 1731 윤택한 7 정년1부 강 순(14) 1738 트엉 25 외선부 김지선(7) 

1725 음여길 20 장년2부 박석산(7) 1732 이영순 11 소밍부 1739 왼 25 외선부 김지선(7) 

1726 이기오 20 장년2부 이순기(7) 1733 홍신자 11 소망부 1740 킴씬 25 외선부 조영구(9) 

1727 권 강 25 외선부 깅성탁(2) 1734 이화영 14 장년2부 김영선(13) 1741 최우진 2 청년 1부 한만교(24) 

1728 김동현 16 청년2부 이옥주(1) 1735 이우민 6 청년 1부 허준화(6) 1742 고혜정 18 정년1부 김미지(23) 

1729 신예지 10 소년부 최예진(10) 11736 배 정 2 대학부 1743 이수정 2 청년 1부 김미자(23) 

g용 중연교회$ 얀 가족01 되기훌 원ôf).J는 운은 본당 203!:! 새가족 등록쉴로 오).J기 바랍니다.짧 



모 임 

1 정기당회 

일시 15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열 서| 

1 김경재 타교성도(정혜경 권찰의 시부， 6 

교구 삼전3구역) / 5일 별세， 7일 장려1 

2. 이영선 씨(최주환 집사의 모친 이순자 

집사의 시모， 17교구 행신1구역) 1 5일 

별세， 7일장례 

3 남수현 성도(이미자 집사의 시모， 4교구 

현대시영구역)17일별세， 9일장례 

결 혼 

1 김재혁 군(김경식 씨 박민자 씨의 아 

들)과 윤혜원 앙(윤석헌 집사 피경회 

집사의 딸， 14교구) 18일(토) 12:00 노보 

텔앵버서더(강남)2충삼페인흘 

2 이창훈 군(이운학 씨 이명신 씨의 아 

들)과 승경아 앙(고 송석주 집사 -신명 

길 집사의 딸， 8교구) 18일(토)1}30 금 

란교회 9충비전흘 

3 김지훈 군(김통욱 씨 송명희 씨의 아 

들， 7교구)과 한성임 앙(한영수 타교집 

사 김용모 타교집사의 딸， 7교구) 18일 

(토)1}30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원형흘 

4 우준향 군(우명춘 권사 이영얘 권사의 

이들， 타교)과 손지영 양손정익 집사 

정혜원 집사의 딸， 2 1교구) 18일(토) 

14:00 자양통갈보리교회 

쭈낀흥헌 

교꾀쇼석 

홍력 교회주변 현도 

일 시 : 여전도회 10월 15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 남전도회 10월 18일(토) 14:00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 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호1-407호 

쟁년2부 ltI15짜 청기홍외 에14힐기 a씬홍R!J 

일 시 :10월 12일(오늘) 12:00 장 소 , 저12교육관 2층 

8교구 훌훌원 천도주일 

일 시 :10월 19일(다음주일) 14:00 장 소 저12교육관 1층 코0 1노니아홀 

매시아찬양면슐 

일 시 :9월 21일 ~ 12월 19일 매주일 18:10 장 소 . 나사렛홀 대 상 모든 찬앙대원 

만도린 연주대 때원모집 연습 ‘ 매주 목요일 10:00 나사렛홀 문의 : 011-305-8653, 010-3923-2516 

2008년도 쩌15차 악습 및 셰례식 

날짜 시 간 학습자 자。 -λL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1 0월 12일 15:()()-15:50 (윤수일목사) 309호 (강명구목사) 304호 

(오늘)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16:()()-16:40 (유현철목사) 309호 (양태선목사) 304호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10월 19일 15:()()-15:50 (황진섭목사) 309호 (유재진목사) 304호 (이성진목사) 301호 

(다음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16:40 장소 장소 

10월 26일 
찬앙예배 

성인학습 세례식(찬양예배 ， 본당) 유 아 (오후 3시 ， 갈릴리홀) 

(주일) 오후 4시 %분까지 입실 바람 세례식 오후 2시 %분까지 입실 바람 

새벽기도회 (10/13- 10/ 19) 

13 (월 ) I 1 끽 (화) I 15 (수) I 16 (목) I 17 (금 I 18 (토) I 19 (주일) 
설교자/기도^I I 김성관/이성섭 | 정진호/김동휘 | 김익환/노수식 | 장 훈/변인식 | 박용현/김건석 | 하종철/김정연 | 강현철/강덕필 
설 교 본 문| 막 8:11 -21 걸 18:10-18 겔 18 ‘ 19-32 겔 19:1-14 겔 20:1-12 겔 20 ‘ 13-22 겔 20 ‘ 23-32 

예배 담당 (10/15- 10/1 9 )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 C Cl3t 

10/15 수요 I 그리스도인의 태도 (시 97:10-12) 김성관 목사 탁정헌 최옥숙 예수 따라가며 (호산나 찬양대) 

10/15 수요II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요 1:35-42) 최진철 목사 정민권 배영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실로암 찬양대) 

10/ 17 금요찬양 장로피택자주제발표 /김성관목사 유재진 예루살렘찬양대 

10/19 주일 I 지금은 (고후 6:2) 박준식 목사 김근영 김신국 〈예배전찬양〉 

10/19 주일 II 지금은 (고후 6:2) 이성진 목사 이재영 진홍용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외 / 가브라엘 홍성중창단(지도 , 조수진) 

10/19 주일 m 지금은 (고후 6:2) 김성관 목사 김익환 진학래 구주께서 부르되 외 /바이올린 박 민(할렐루야오케스트라) 

10/19 주일 W 지금은 (고후 6:2) 안치원 목사 최성득 최윤덕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o}라 외 /소프라노 김희영(임n냐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10/19 주일 V 지금은 (고후 6:2) 탁정헌 목사 김철규 오순도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외 /트럼멧 박상원(멤엘 오케스트라) 

10/19 주일찬양 나의 하나님 (시 27:1) 김성관 목사 최강전 백종운 사랑부 중창단 · 에바다부 . 1 3교구 

저1 10 1 5호 

웰훨 충현 7(도으l 창 
디)10월 24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2008년 제3 
차 청지기훈련(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엠 2:22) 
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 
소서. 

딩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 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 
육을강건하게하소서 

에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 : 18)로 세워지게 하 

소서 

딩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녹 19 : 10)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샤 가 되게 하소서. 

딩 1. 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 
의 영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a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 
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 
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 
으로풍성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 
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 
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칸 연속 기로실 : 본당 iül호 I 

톨필I굉E훌l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짧 031-766-5425) [ 섬홉I EiII 는 · 분 · 들 ]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이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글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λL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저1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4 닝-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경;I-T Er 끽2 .!f-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τzτ%3 .!f- 오전 9 : 00 제 1교육관 501호 

Jl τcTa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층 

청년 1 부 (토)오후 5 : 30 제 2교육관 4충 

장 소 차 량 
본당 
보L 단 u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드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1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골어1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됨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보」 다 u 

Sirruttar없JS 때빼따18 in Er때lish， αlinese， J;뼈뻐ese 

ardS빙n l.ar9뻐ge are available at the 티밍en aciock 
wαship Service, ard sri Lankan, Chinese, Mongol떠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허50 a때때e at the 
One 0' cioclk Worship 않rviæ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10 베다니 흘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홀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ι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Q.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임목사 김성관 

·시무장로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딩회서기 예배위원장 충현기도원김 예배위원 선교위원징 때비디부 교구위원회 3교구 4교구 7교구 

김광남 이종석 업무천 진홍용 전홍렬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재정위원징 찬앙위원장 재2교퓨|원정 앵징위원집 기획위원 5교구 2교구 18.교구 펀집국 6교구 

김단용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통현 이재영 김준회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딩회부서기 • ~마。T닝~ 기획위원징 에H메부징 예배위원 
1교구 13교구 10.교구 20교구 새가즉양육부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강명구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쩌1교쩌원징 재2교육위원장 23.교구장 실로암진엠징 11교구장 
11교구 정년1부 12교구 대학부 고등부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14.교구 깡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장년1부장 깅사위원징 봉사위원장 새가족등록실정 차~때부장 

이광현 강호성 윤요한 김근영 박준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16.교구 21교구 1 5.교구 17교구 8교구 
3교구징 기도원핀리부징 시설영선부장 19.교댐 9교구장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19교구 25.교구 
정년2부잉 건흙{원 재정위원 진도위원징 기획위원 

이달육 장철환A 김숭콘 함철주 윤석민 ·강 도 샤 신범식 ·남전도사.강영기 
소년부정 재정위원 김사위서기 17교구징 진도위서기 사링부 외선부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여전도사 새1택뿜부장 E엔3부징 건흙냉장 선교위원 칭년1부장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전은배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몽사우|서기 동산부징 1교구징 10교구징 20교구징 
1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6교구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신선길 유상태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 

16.교구장 찌정위원 셰1교육위원장 찌3교육위원징 닥이부징 
8교구 20.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김정회 이복순A 류진희 한성임 임태주 
박상대 김규석 신극장철 정창수 엄복섭 4교구 21교구 18교구 7교구 17교구 
용Af위원 6교구징 선교위서기 2교구장 7교랭 

강영미 옹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a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15.교구장 외선부정 4교구징 대학부정 이맨찬S때장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정원임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통 이세영 13교구 24교구 1교구 앙교구 
중등2부징 영이부장 중등1부질 유이부징 정년g부징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l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초등부장 21교구징 고등부장 13교구정 5교구장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운영 조증민 
8교구장 ·선교사송요한 

l~’111:.걷힘JïiJ경. Published by Choong~yun Churc_~ Press 


